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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원자재․곡물가격 “고공행진”
금, 9.10달러 오른 869.10달러로 사상 최고기록 … 밀은 9.45달러

국제유가와 금값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.

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 증가에다 금융시장의 신용위기, 미국 달러화 가치 약세, 금리 인하 가

능성 등까지 겹쳐 상품 투자에 자금이 몰리면서 빚어지는 원자재․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국제적인 인플레이

션 압력을 키워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.

1월3일(현지시간) 뉴욕상업거래소(NYMEX)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(WTI)는 전날 종가

에 비해 44센트 떨어진 배럴당 99.18달러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에 배럴당 100.09달러까지 상승해 전날 기록

한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00달러를 하루만에 갈아치웠다.

국제 금값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1월3일 NYMEX에서 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9.10달러(1.1%) 오

른 온스당 869.10달러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세웠다. 금값은 장중에는 온스당 872.90달러에 

달해 1980년 1월21일 873달러 이후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.

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원유와 금 가격의 상승세는 구리나 니켈 등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

다.

3월 인도분 구리 가격도 12.4센트(6.4%) 오른 파운드당 3.188달러를 기록했고, 니켈도 메트릭 톤당 1750달러

(6.4%) 상승한 2만8950달러를 기록하는 등 금속 가격들도 상승세를 보였다. 구리 가격은 4년간 3배 올랐다.

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UBS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1.7% 오른 1327.21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.

원자재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신용위기에 따른 

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품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국제 곡물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.

3월 인도도 밀 가격은 1월3일 시카고상품거래소(CBOT)에서 전날보다 30센트(3.3%) 오른 부셸당 9.45달러에 

거래되면서 2일 연속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다. 옥수수와 콩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.

3월 인도분 설탕 가격도 파운드당 0.41센트(3.8%) 오른 11.14센트에 거래돼 2007년 9월19일 이후 가장 높은 

상승률을 보였다.

서밋 코모더티 브로커리지의 파트너인 톰 피젠마이어는 2008년 상품 가격의 상승세를 전망하면서 밀 가격의 

상승은 세계 곡물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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